마2712 Note

◆Cross check : 사5307

[bookmark: _GoBack]사5307. 그가 짓눌렸으며[나가스:(동물,일군,빚쟁이,군인을)몰아치다,과세하다,괴롭히다,폭정을 하다,곤궁,모는 사람,강요하다,강제 징수자,압제자], 그가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(아나:누르다,괴롭히다,고통,자책하다,심하게 다루다,모독하다,고통을 주다,강탈하다,복종시키다,근심하다), 그럼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느니라, 그가 어린양과 같이 도살(테바흐:도륙된 어떤 것,짐승,도살된 것으로서의 고기,도수장,도륙,살육)에로 데려가졌느니라, 그리고 그녀의 양털 깎이들 앞의 양이 말이 없듯이(아람:단단히 매다,입이 과묵하다,묶다,말이 없다,침묵시키다), 그렇게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느니라.
